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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603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2025
11
23

주보

입당송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
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사무엘기 5,1-3

화답송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

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

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

네. ◎

제2독서    콜로새서 1,12-20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루카 
23,35ㄴ-43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
시리라.

미사시간 안내

주일
목

(첫 주는 성시간)
금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오전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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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교들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춘계 전체회의에서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특별 메시

지(Special Message)”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형태의 시급한 메시지다. 마지막 “특별 메시지”는 

2013년 연방정부의 피임 의무화 조치에 대응하여 발표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특별 메시지”는 전체회의에서만 발표될 수 있으며, 이

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회의 의장, 행정위원회 또는 전체 회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성명이다. 이러한 특별 메시지는 전체 주교단

의 합의를 보여주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이번 표결은 216표 찬성, 5표 반대, 3표 기

권으로 특별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승인되었고, 표결 후 주교단의 지속적인 박수가 이어졌다.

주교단의 “특별 사목 메시지” 전문
목자로서 우리 미국 주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와 연민의 끈으로 우리 백성과 연결되어 있습니
다.
우리는 국민들 사이에 ‘프로파일링(차별적 단속)’과 ‘이민 단속’ 문제를 둘러싼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민자들을 악마화하는 현대적 논쟁의 분위기 역시 슬프게 여깁니다. 우리는 구금 시설
의 환경과 사목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염려합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이민자들이 임의적으로 합법적 지위를 잃게 된 상황도 애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당, 병원, 학교의 신성함과 특별한 성격에 대한 위협에 대해 걱정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체포될 것
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가족들을 위로하려 할 때,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장애물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은 우리 국가의 번영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가톨릭 
주교들은 우리 조국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인간,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근본적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
리나라의 이민법과 절차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을 지지합니다. 인간 존엄성과 국가 안보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공동선을 위해 국경을 관리하고, 정의롭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
정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을 경우, 이민자들은 인신매매와 다른 형태의 착취 위험에 노출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
인 경로는 이러한 위험을 막는 해독제가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모습과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창세 1,27)에 대한 근본적 관심에 기초합니다. 목자로서 
우리는 성경과 주님의 모범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자비의 지혜를 찾습니다.
예언자들이 일깨워주는 것처럼, 주님은 과부, 고아, 가난한 이, 이방인 등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두
십니다(즈카 7,10).  가난하게 되신 주님(2코린 8,9), 우리를 일으키는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30–37), ‘지극히 작
은 이들’ 안에 계신 그분(마태 25장)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웃에 대한 교회의 관심,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
라”(요한 13,34) 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미국 주교단, 볼티모어 총회에서 이민 관련 “특별 메시지” 발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 2025년 11월 12일, 볼티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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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데릭 사제를 위한 연도

•  선종: 25년 9월 22일

•  약력: 1937년 6월 25일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1955년 9월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입회
            1961년 12월 21일 사제수품
            1963년 - 1978년 한국 춘천교구, 인천교구 본당 사목
            1978년 - 1982년 아일랜드 선교 및 홍보 사목
            1983년 - 1986년 한국 춘천교구 본당 사목
            1986년 - 1996년 미국 LA 한인 교포 사목(벤투라 88년-90년)
            1996년 - 1999년 호주 선교 및 홍보 사목
            1999년 - 2022년 아일랜드 더블린 교구 협력사제 사목
            2022년  은퇴
            2025년  9월 22일 선종

•  미사 후 벤투라 본당 3대 주임신부로 역임하셨던 나데릭 사제를 위한 연도를 바치겠습니다.

알 립 니 다

기 도 지 향 감사 기도
설옥진(카타리나), 권수현(세실리아) 자매님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다함께 
감사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지향 기도
• 미니애나 폴리스 수태고지 성당 총격참사 희생자 19명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세상을 떠난 플레쳐 머켈(8), 하퍼 모이스키(10), 부상당한 어린이 14명과 성인 3명.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이민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합니다”(1코린 12,26).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이민자들의 기본적 필요를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무차별적 대규모 강제추방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든 법 집행관이든, 누구에게 향하든 비인간적 언사와 폭력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끄시기를 기도하며, 공직자들과 지금까지 이어온 대화에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이 대화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민 개혁을 옹호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 5,5)
과달루페의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심으로 우리를 더 가
까이 이끌어주시기를 빕니다.

• 출처 링크: 2025 USCCB  Special Pastoral  Message on Immigration (https://www.usccb.org/resources/special-pastoral-
message-immigration-november-12-2025)



4

재 정 소 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
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교무금 현황   민원기(11), 김정숙(11)

전 례 안 내
11월 23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11월 30일 대림 제1주일

제1독서 : 김상우 아우스딩

제2독서 : 김인선 아녜스

제1독서 : 김미숙 마리안나

제2독서 : 반희선 마리아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2025년
우리들의 정성 미사 참석/봉성체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11월 2일 $620 $334 $150 $1,104 29 29

11월 9일 $550
$310

$2,000 $3,100 27 4/1 31/1
공소 $240

11월 16일 $300 $300 $600 28 28

11월 23일

11월 30일

합 계 $1,470 $1.184 $2,150 $4,804

  

2.  산타마리아 공소 미사(봉성체)

•  일시 : 11월 23일(주일) 15:30(봉성체) / 16:30(미사)           

•  장소 : 롬폭 / 산타마리아

3. 11월 평일미사 안내

11월 27일(목), 28일(금) 은 Thanksgiving Day 연휴 관계로 평일미사가 없겠습니다.

4.  성당 대청소

•  일시 : 12월 7일(주일) 12:00

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쎌”(Cell) 기도 모임 안내

매주 금 09:30 미사 후 10:00에 “쎌(Cell)” 기도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본당 홈페이지 개편

•  링크 주소 : venturakcc.org
본당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행사 사진과 주보가 업로드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